
바울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누

가’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로마

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믿음이 흔들리

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라고 말합니다. 영

화 속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I can’t fix their 

believes” 바울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런 바울에게 누가는 새로운 서신을 직접 써서 보내라고 말합니

다. 과거의 서신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에 믿음의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를 보며, 제 머리 속을 스쳐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실수투성이 고집쟁이인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역도 많았지만, 실수와 

실패도 많았던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서신들 때문입니다. 그러

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도 부

르셨지만, 진정한 목적은 그를 기독교를 정리하고 변증할 최고

의 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복음의 위대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은 그것을 모른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

러나 그것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하고, 알려달라고 기도하

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

게 부르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부르

심의 이유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고, 그 

언젠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